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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포털 뉴스를 통해 보도된 특정 국가(체코)에 한 기사 내용을 기간별로 분석해 으로써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분야별 계 변화 추이를 고찰해 보기 함이다. 이를 해, 국내 포털 사이트  하나인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1990년부터 2019년 3월 31일 재까지 체코에 하여 보도된 뉴스 기사를 분석하 다. 

1990년부터 5년 단 로 6개의 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별로 200개씩의 체코에 한 뉴스 기사 총 1,200건을 

4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로 나 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사회  문화 분야 기사 건수의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주제의 변화 범  한 가장 범 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양국 간의 보다 긴 한 계 구축을 한 분야별 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i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countries 

(Czech and Korea) through analysis of portal new articl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analyzed news articles about Czech from 1990 to March 31st, 2019. We divided it into 6 periods 

by every 5 years, reviewed 200 news articles for each period totaling 1,200 news articles, and 

categorized them into 4 categories by subject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educ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ubject of society and culture represented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news articles. We also found that the range of changes in the sub-categories 

of society and culture occurred most extensively. We concluded the paper with several suggestions 

that coul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z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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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뉴스의 사  의미는 ‘신문, 라디오, TV를 통

해 보도된 새로운 사건에 한 정보’(Cambridge 

Dictionary 2019)이다. 그러므로 뉴스는 특정 

시기에 어떤 지역 는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

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달해 주는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은 뉴스의 정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뉴스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시기별로 

특정 지역( 는 나라)의 거주민( 는 국민)들

이 가졌던 심사를 변해 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02년 5월 31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에서 개최되었던 FIFA 월드컵은 스포츠는 물

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한민국에 한 수많은 뉴스를 월드컵 기간 

 후에 걸쳐서  세계 사람들에게 달하

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계는 공식 인 외교 계

(즉, 정치  계)와 더불어 상품  서비스 교

역을 통한 경제  계, 스포츠, 술,  등 

국민들 간의 공식․비공식 교류를 통한 사회 

 문화  계, 유학, 연수, 직업훈련 등 교육

기 을 통한 교육  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민국 정부 수립이래로 

 세계 다른 국가와 외교  계를 수립해 왔

다. 그 , 체코공화국(이하 체코)과는 1990년 

공식 인 외교 계를 수립하 으며, 그 이후 

정치 분야를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타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호 력 계를 지

속 으로 확 ․발 시켜오고 있다. 2015년 

‘ 략  동반자 계’로의 정치  계 격상, 무

역을 통한 상호 교역량 증 ,  등을 통한 

방문객 수의 증 등이 그 이다.

이 듯 서로 다른 두 나라 간 력 계의 

지속  발 은 그 과정 속에서 상호 간의 심

을 증 시키게 되고, 이는 상 국에 한 새로

운 소식을 달하기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생산으로 이

어지게 되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체코’

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네이버 뉴스 검색을 

수행해 본 결과 1990년 한 해 동안 총493건에 

불과했던 뉴스 기사가 2000년 총604건, 2010년 

총8,200건, 2018년 총24,266건으로 큰 폭의 증

가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에서 언 한 추측을 입증해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력 계 발 은 새로운 소식을 

달하기 한 뉴스 기사의 수 인 증가와 더

불어서, 기사 내용 측면에서도 주제 분야의 다

양화를 가져왔으리라는 것 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역사 으로 동유럽권에 속했던 체코의 

경우 국, 독일, 랑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유

럽권 국가들에 비해서 과거 상 으로 제한된 

범 에서의 교류가 이루어 졌던 것이 사실이다. 

양국 간 공식 외교 계가 수립된 1990년에는 

정치 련 뉴스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네이

버 뉴스 검색결과 최근 들어 경제, 사회, 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 기사가 생산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간의 력 계 발 은 상 방에 한 양국 국

민들의 심을 증 시키고, 이는 뉴스 기사의 

수 인 증가  기사 내용의 주제 분야 다양화

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한항공 등 체코에 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을 

심으로 한 원  수주 활동, 연간 42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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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객 수의 증 등 체코에 한 우리

의 심  교류가 증 하고 있다. 양국 간 계

는 과거와 재의 력 계  그 변화 추이에 

한 심층 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보다 상호 호혜 이고 발 인 계 확

가 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체코와

의 공식  외교 계 수립 이후 우리나라 언론

에 보도된 체코에 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최근 심이 증 되고 있는 체코

와 우리나라 간의 계 변화 추이를 찰하고 

향후 교류․ 력 강화를 한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함이다.

2. 황 조사 

서로 다른 두 나라 간의 계 발 에 한 

분석을 해서는 우리나라와 체코와의 력

계 황에 한 조사가 필수 이라 하겠다. 이

를 해, 양국 간의 력 계 분야를 4개 범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황을 조사하 다.

2.1 정치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된 체코의 

공식 명칭은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으로 

수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라하(Praha)이

다. 면 은 78,866㎢(한반도의 1/3), 인구는 2018

년 3월말 기  약1,060만 명, 공식 언어는 체코어

를 사용하고 있다(외교부 홈페이지 2019). 정부 

형태는 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

고 있으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

제이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1990년 3월 공식 인 외교

계를 수립하 다. 이후, 2011년 한-EU FTA

(자유무역 정) 체결, 2014년 한국과 체코를 포

함함 비셰그라드 4개국1) 외무장 회의, 2015년 

2월 략  동반자 계2) 수립, 수교 이래 수

차례에 걸친 양국 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들의 상호 방문 등 정치 분야의 력 계는 지

속 으로 강화되어 왔다.

2.2 경제

체코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 기

 GDP 2,157억불, 1인당 GDP 20,368불, 무역

규모 3,283억불(수출 1,718억불, 수입 1,565억

불), 년 비 경제성장률 4.29%, 그리고 실업

률은 2.89%를 기록했다(외교부 홈페이지 2019).

<표 1>은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10년 

동안의 양국 간 연간 무역량 통계를 정리하여 

제시하 다. 2009년 11억 8백만 달러에 불과 

했던 무역량이 2018년 33억 1천 6백만 달러로 

 1) 비셰그라드 그룹 는 비셰그라드 4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의 지역 력체로서 1991년 2월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열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세 나라 간의 정상회담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93

년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회원국이 되었으며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

입하 다(Visegrad Group 홈페이지 2019).

 2) ‘ 략  동반자 계’란 양국 간 평화 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 안과 외  략을 함께 논의하며 력하는 

단계로서 우리나라는 EU, 체코,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과 ‘ 략  동반자 계’를 맺고 있다(서울신문 2010; 도

종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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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배 정도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체코에 한 수출 규모는 2009

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 두 해는 년 비 각각 

51.0%, 47.0%로 큰 폭의 증가를 보 다. 이는 

2006년 체코 지 차생산법인 설립,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 2013년 한항공 진출, 

2014년 넥센타이어, 모비스 투자계약 체결 

등 활발한 투자  기업 활동 향을 받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주체코 한민국 사  

홈페이지 2019). 수입 규모는 2010년을 후로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은 각각 15.6%, 20.7%로 비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입 품목에 있어서도 다변화하는 추세이

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원동기, 보조

기억장치, 기계류, 철강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응용기기, 자 미경, 펌 , 자동차 

부품, 조립식 장난감, 라스틱 튜  등으로 다

변화하고 있다(한국무역 회 홈페이지 2019).

최근 10년간 양국 간 무역량 증감의 변동 추

이는 <그림 1>에 제시된 그래 를 통해 더욱 명

확히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체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 연간 상호 무역량 변화 추이

2.3 사회  문화

‘사회’는 공통의 목 , 이해 계, 신념에 기반 

한 개인들의 집합체이다(Merriam -Webster 

2019). 그 기에 서로 다른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으로 차별성을 갖게 된다. 서로 다

른 사회의‘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상, 의상,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 과 같은 것들을 포 하는 ‘사회 반의 생

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Jary and Jary 1991).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체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화와 같은 술 분야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Williams 1976). 이 연구에서 

‘사회  문화’는 술, 음악, 문학, 화, 스포

츠, , 종교, 사회 이슈 등을 포 하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로 정의 하 다.

<표 2>와 <표 3>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수출
규모  771 1,165 1,713 1,786 1,682 1,813 2,040 2,176 2,212 2,452

성장률(%) -6.9 51.0 47.0 4.3 -5.8 7.7 12.6 6.6 1.7 10.8

수입
규모  337  329  501  572  557  558  577  619  716 864

성장률(%) -14.5 -2.5 -52.5 14.2 -2.6 0.1 3.4 7.3 15.6 20.7

총 계 1,108 1,494 2,214 2,358 2,240 2,371 2,617 2,795 2,928 3,316

(출처: 한무역 회)

<표 1> 양국 간 연간 무역량 통계
(단 : mill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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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307 6,589 7,103 8,353 11,903 11,796 9,886 10,510 10,922 10,759

(출처: 한국 공사)

<표 2> 인바운드: 연간 한국 방문 체코인 수
(단 : 명)

’12 ’13 ’14 ’15 ’16 ’17 ’18

129,000 150,000 192,750 257,000 322,108 417,438 417,000

(출처: Czech Tourism Organization)

<표 3> 아웃바운드: 연간 체코 방문 한국인 수
(단 : 명)

를 제시하 다. 사회  문화  측면에서의 양

국 간 교류․ 력의 정도를 하나의 척도를 사용

하여 정량 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다. 그 지만, 사회  문화  교류는 개 물  

교류 보다는 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의 증감을 살

펴 으로써 그 력의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정치․경제 분야의 

력 강화  확 와 더불어 양국 간의 상호 방

문객 수가 어느 정도 증가( 는 감소)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한 

체코인의 수는 2009년 6,307명에서 2018년 

10,759명으로 체 방문객 수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2012년 일만 명을 상회한 이후 그 수

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체코

를 방문한 한국인 수3)는 2012년 이후 2017년

까지 매년 비교  큰 폭의 증가를 해왔음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 체코를 방

문한 한국인 방문객 수는 약42만 명으로 년 

비 10만 명가량 증가하 으며 이는 28.2%라

는 비교  큰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체코를 

방문한 외국인 국 별 순 에서도 체 8 , 아

시아에서는 국에 이어 2 를 차지하는 기록

이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연간 상호 방문객 변동 추이 그래 를 

통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한국을 방문한 

체코인 수(인바운드)는 2013년 11,903명으로 

최 치를 기록한 후 다소 감소했으나 체 으

로는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2> 참조).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수(아웃바운드)는 통계로 확인

<그림 2> 인바운드 방문객 수 변동 추이

 3) 우리나라는 2006년 7월 이후 출국카드 작성 폐지로 인해서 출국자의 행선지를 악할 수 없다. <표 3>에 제시된 

통계는 체코 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으며 2012년 이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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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웃바운드 방문객 수 변동 추이

된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으며, 2009년 

129,000명에서 2017년 417,438명으로 약3.2배 

이상 증가 하 다(<그림 3> 참조). 

2.4 교육

에서 논의한 황조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정치․경제․사회  문화 분

야 력은 단기 으로 소강 는 감소를 보

지만 장기  에서는 지속 으로 강화 는 

증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의 양국 간 교육 분야 력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증가( 는 감소) 추

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 분야 력의 보다 자세한 황을 악

하기 해서 <표 5>와 <표 6>에서는 각각 과정

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유학생 황을 제

시하 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 연간 100

명 안 의 유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

마도 어학연수, 기타연수(교환학생, 단기연수

생, 비학  포함) 등 단기연수생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242명의 아웃바

운드 유학생 수를 기록하여 년 비 242% 

증가를 보인 2017년의 경우에도 그  194명

(80.1%)이 어학연수생으로 단기연수의 형태

음을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6>에 정

리한 아웃바운드 유학생 통계의 경우, 2016년 

이후는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여 악할 수 없

었기에 통합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 다.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인바운드 37 59 40 56 60 74 57 70 76 67

아웃바운드 120 71 61 48 114 74 89 100 242 57

(출처: 교육부)

<표 4> 연간 상호 유학생 황
(단 : 명)

학부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 총 계

2014 3 6 2 7 56 74

2015 0 3 1 4 45 57

2016 4 3 0 6 57 70

2017 2 6 1 4 63 76

2018 3 6 1 8 49 67

(출처: 교육부)

<표 5> 인바운드: 한국 학의 과정별 체코인 유학생 황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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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 총 계

2014 20 4 12 5 33 74

2015 21 8 11 1 48 89

2016 22 22 29 27 100

2017 22 26 194 0 242

2018 29 27 0 1 57

(출처: 교육부)

<표 6> 아웃바운드: 체코 학의 과정별 한국인 유학생 황
(단 : 명)

이처럼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력은 타 

분야와 달리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해

마다 증감을 거듭해 왔으며 그 숫자도 100명 

후에 불과했다. 이는, 인도(899명, 2015년), 러시

아 (895명, 2015년), 멕시코(260명, 2015년) 등 

우리나라와 략  동반자 계를 맺고 있는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 으로 은 수 이다. 이

와 같이,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는 불명확한 변동 

추이는 <그림 4>에 제시된 그래 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림 4> 연간 상호 유학생 수 변동 추이

3. 연구 방법

3.1 연구 목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 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언

론 보도에 나타난 체코에 한 뉴스 기사의 양

(건수)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

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력 강화를 한 발  방안을 모색하기 함이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RQ)를 설

정하 다.

∙RQ 1. 양국 간 정치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RQ 2. 양국 간 경제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RQ 3. 양국 간 사회  문화 분야 뉴스 기

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RQ 4. 양국 간 교육 분야 뉴스 기사의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2 데이터 수집  분석

데이터 수집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인터넷 검색포털  하나인 네이버에서 제

공하는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 다. 네이버 뉴

스는 특정 언론사가 아닌 다수의 언론 매체들

로부터 뉴스 기사를 기간별로 망라하여 수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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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택

하 다. 

1990년부터 5년 단 로 기간을 설정하고, 

‘체코’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뉴스 기사 검색

을 수행하 다. 주지한 바,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1일을 기 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로 분리 되었다. 분리 인 1990년부터 1992년 

까지 2년의 기간 동안은 체코에 한 뉴스 검색

을 해서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검색어를 추

가로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 으나 음  단

로 단어를 탐지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이는 불

필요하다는 것이 명되었다. 검색결과 1990년

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보도된 체코 련 뉴

스 기사는 모두 1,532건 이었다. 이후 1995년~ 

1999년 1,488건, 2000년~2004년 7,699건, 2005

년~2009년 37,745건, 2010년~2014년 53,286건, 

2015년~2019년 3월 31일 85,324건이 검색되었

다(<표 7> 참조). 

일반 인 포털 검색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네

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는 합도 순으로 페이

지 당 10건의 기사가 제시된다. 검색 결과는 

합도 순서로 배열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표 

7>에서 구분한 6개의 기간별로 각각 200건의 

기사 제목  내용을 수작업으로 분석하 다. 

검색된 뉴스 기사  체코와 련이 없거나 

은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기간별로 체코와 

직 으로 련이 있다고 단되는 200건씩, 

6개의 기간 총1,200건의 기사를 분석하 다. 일

례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황을 요약한 것

이 주 내용인 기사에서 체코 련 수치가 여러 

나라의 수치와 함께 단순 나열된 경우는 직  

련이 다고 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복된 기사 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기사는 모두 1건으로 간주하 다.

기간 건수

1990.01.01 ~ 1994.12.31  1,532 (0.8%)

1995.01.01 ~ 1999.12.31  1,488 (0.8%)

2000.01.01 ~ 2004.12.31  7,699 (4.1%)

2005.01.01 ~ 2009.12.31 37,745 (20.2%)

2010.01.01 ~ 2014.12.31 53,286 (28.5%)

2015.01.01 ~ 2019.03.31 85,324 (45.6%)

총 계 187,074

<표 7> 기간별 뉴스 기사 검색 건수

수집된 개별 뉴스 기사의 내용 분석을 해

서 4개의 주제 카테고리(정치, 경제, 사회  문

화, 교육)로 범주화 하 다. 4개의 카테고리는 

2018년 10월에 진행된 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사 에 범주화 하 다. 개별 뉴스 기사의 분석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 카테고리는 다시 몇 개

의 소주제 카테고리로 상향식으로 범주화하

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기간별로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보도된 체코에 한 기사 내용의 

주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

4. 분석 결과

<표 8>은 기간별로 4개의 주제 카테고리,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별 뉴스 기

사 건수를 정리하 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약30년의 기간 동안 네이

버 뉴스를 통해 보도된 뉴스 기사의 주제별 건

수는 사회  문화(613건, 51.1%), 정치(285건, 

23.8%), 경제(280건, 23.3%), 교육(22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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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정치
67 

(33.5%)

56

(28.0%)

34

(17.0%)

55

(27.5%)

36

(18.0%)

37

(18.5%)

285

(23.8%)

경제
33 

(16.5%)

26

(13.0%)

14

(7.0%)

101

(50,5%)

56

(28.0%)

50

(25.0%)

280

(23.3%)

사회  문화
99 

(49.5%)

118

(59.0%)

146

(73.0%)

44

(22.0%)

97

(48.5%)

109

(54.5%)

613

(51.1%)

교육
1 

(0.5%)

0

(0.0%)

6

(3.0%)

0

(0.0%)

11

(5.5%)

4

(2.0%)

22

(1.8%)

총 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표 8>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체
(단 : 건)

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

화 분야의 뉴스 기사가 체 과반 이상을 차지

하 으며 교육 분야는 1.8%로 미미한 수 이

었다. 이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력이 

타 분야에 비해 상 으로 매우 었음을 의

미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앞의 ‘2.4 

교육’에서 논의한 양국간 교육 분야 교류․

력 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정치와 

경제 분야는 각각 23,8%, 23.3%로 거의 동일

한 비 을 차지하 는데, 이는 정치와 경제 분

야 교류․ 력은 상호 유기 으로 연동되어 있

으며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비해서 상

으로 상호 한 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주목할 으로는 첫째, 90~94년은 

정치 분야 뉴스 기사가 67건(33.5%)으로 타 

기간에 비해 상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

다는 사실이다. 의 ‘2.1 정치’에서 논의한 정

치 분야 황에서와 같이, 이 기간은 우리나라

와 체코 간 공식 외교 계 수립(1990년), 체코

슬로바키아로부터의 분리(1993년) 등 정치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가 많았던 기간이었다. 

둘째, 00~04년의 경우, 사회  문화가 146건

으로 체 200건  73%를 차지하 다. 이 기

간 동안 2002년 월드컵, 유로 2004 등 많은 사

람들이 심을 갖는 스포츠 련 이벤트가 많

았던 것에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마지

막으로, 05~09년의 경우 사회  문화 분야 뉴

스 기사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던 다른 기

간들과는 달리, 경제 분야의 뉴스 기사가 101건

(50.5%)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이

는 같은 기간 44건(22.0%)을 기록한 사회  

문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 이며, 이 기간은 

앞의 ‘2.2 경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동

차, 모비스, 두산 공업 등 우리 기업의 체

코 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던 시기

로 그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 이후, 10~ 

14년, 15~19년은 이 의 기간들과 유사한 통

계를 보 으며 특별히 주목할 은 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간 별로 네이버 뉴스에 나타난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서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교류․ 력 계가 

어떻게 발 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유추할 수 



16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3권 제2호 2019

있었다. 에서 분석한 4개의 주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는 매우 범 하여 분야별

로 구체 으로 어떤 내용의 교류․ 력이 이루

어 졌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세부 으

로 악하기 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다시 몇 

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표 9>, 

<표 10>, <표 11>, <표 12> 참조).

4.1 정치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1990년 공식 인 

외교 계 수립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1994년 우리

에게도 잘 알려진 하벨 총리가 체코 총리로서

는 최 의 방한을 하는 등 1990년 에는 정치 

련 뉴스거리가 많았다. 그 결과 90~94년, 

95~99년 두 기간 동안의 정치 분야 뉴스가 각

각 67건(33.5%), 56건(28.0%)으로 다른 기간

들과 비교할 때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

하 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구체 으로는 두 기간 모두 정계 인사 방문/

동정, 정치 안 련 뉴스 순으로 기사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참조). 1990

년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체 기간을 살

펴보면 정계 인사 방문/동정(108건, 37.9%), 

정치 안(75건, 26.3%), 정/조약 체결(37

건, 13.0%), 군사  안보(36건, 12.6%), 정치 

련 회의/포럼/행사(20건, 7.0%), 기타(9건, 

3.2%)의 순으로 뉴스 기사 비 이 높았다.

<표 9>에서 주목할 은, 00~04년 기간의 

경우, 정계 인사 방문/동정의 비 이 50%로 매

우 큰 비 을 차지하 으나, 건수로는 그 기간 

정치 분야 총 기사 건수 34건  17건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5~19

년은 정계 인사 방문/동정이 24건으로 64.9%

라는 비교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2018년) 우리나라 문재인 통령의 체코 

방문이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정치

정치 안
17

(25.4%)

17

(30.4%)

 7

(20.6%)

18

(32.7%)

12

(33.3%)

4

(10.8%)

75

(26.3%)

정계 인사 방문/동정
24

(35.8%)

19

(33.9%)

 17

(50.0%)

 9

(16.4%)

15

(41.7%)

24

(64.9%)

108

(37.9%)

정/조약 체결
10

(14.9%)

4

(7.1%)

 2

(5.9%)

17

(30.9%)

1

(2.8%)

3

(8.1%)

37

(13.0%)

군사  안보
7

(10.5%)

5

(8.9%)

 6

(17.6%)

11

(20.0%)

4

(11.1%)

3

(8.1%)

36

(12.6%)

회의/포럼/행사
7

(10.5%)

9

(16.1%)

 1

(2.9%)

 0

(0.0%)

1

(2.8%)

2

(5.4%)

20

(7.0%)

기타
2

(2.9%)

2

(3.6%)

 1

(2.9%)

 0

(0.0%)

3

(8.3%)

1

(2.7%)

9

(3.2%)

총 계 67 56 34 55 36 37 285

<표 9>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정치 분야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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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

<표 8>을 통해 경제 분야 총 기사 건수는 280

건으로 체 1,200건 비 23.3%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에서는 총280건의 경제 

분야 뉴스 기사를 기간별로 다시 보다 상세한 

주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하 다. 

체 기간을 통틀어서 투자  기업 활동

(135건, 48.2%), 상품/제품(37건, 13.2%), 경

제 황  동향(35건, 12.5%), 재계 인사 방문

/동정(29건, 10.4%), 경제 련회의/포럼/행

사(22건, 7.9%), 경제 련 약/ 정 체결(11

건, 3.9%), 기타(11건, 3.9%)의 순으로 뉴스 

기사 비 이 높았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경제 

력은 무역을 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그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90~94년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투자  기업 활

동에 한 뉴스 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표 8>에서 언 하 듯이 국가 간의 교류․

력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근하기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표 10>에 제시된 분석 결과

는 1990년 양국 간 공식 외교 계 수립 이후 

정치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 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 다. 즉,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은 지의 경제 황  동향 악,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의 매를 한 마

, 그리고 기업 계자들의 지 방문 등 인

 교류를 필연 으로 수반한다. <표 10>은 이

와 같은 인과 계를 비교  정확히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은, 경제 분야 뉴스 기사 

건수가 05~09년 기간의 경우 총101건으로 그 

이 의 기간들에 비해서 매우 큰 폭의 증가를 

보 다는 것이다. 이는, 직  기간(00~04년) 

총14건 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이 기간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경제

경제 황  동향
10

(30.3.%)

6

(23.1%)

 5

(35.7%)

 6

(5.9%)

4

(7.1%)

4

(8.0%)

35

(12.5%)

재계 인사 방문/동정
2

(6.1%)

2

(7.7%)

 1

(7.1%)

16

(15.8%)

2

(3.6%)

6

(12.0%)

29

(10.4%)

투자  기업 활동
8

(24.2%)

9

(34.6%)

 5

(35.7%)

69

(68.3%)

24

(42.9%)

20

(40.0%)

135

(48.2.%)

상품/제품
5

(15.1%)

2

(7.7%)

 1

(7.1%)

 7

(6.9%)

12

(21.4%)

10

(20.0%)

37

(13.2%)

약/ 정 체결
2

(6.1%)

1

(3.8%)

 0

(0.0%)

 0

(0.0%)

2

(3.6%)

6

(12.0%)

11

(3.9%)

회의/포럼/행사 
4

(12.1%)

4

(15.4%)

 0

(0.0%)

1

(1.0%)

11

(19.6%)

2

(4.0%)

22

(7.9.%)

기타
2

(6.1%)

2

(7.7%)

 2

(14.3%)

 2

(2.0%)

1

(1.8%)

2

(4.0%)

11

(3.9%)

총 계 33 26 14 101 56 50 280

<표 10>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경제 분야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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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의 ‘2.2 경제’ 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동차, 모비스, 두산 공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지 공장 건설  투자 등 본격

으로 체코 진출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4.3 사회  문화

사회  문화 분야는 <표 8>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체 1,200건의 뉴스 기사  613건

(51.1%)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분야이

다. <표 11>은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이 

구체 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 력

해 왔는지,  그 변화 추이가 어떠하 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주제 분야를 세분화 하여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체 기간을 통틀어

서 스포츠 분야 뉴스 기사가 320건(52.2%)으

로 과반 이상의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음

악(64건, 10.4%), 여행/ (52건, 8.5%), 사

회 이슈(38건, 6.2%)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은,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

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인한 경제 분야 뉴스 기

사가 체의 50.5%(101건)를 기록하여 사회 

 문화 분야 기사 건수가 44건(22%)에 그친 

05~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회  문화 분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사회  

문화

음악
12

(12.1%)

19

(16.1%)

 11

(7.5%)

 5

(11.4%)

14

(14.4%)

3

(2.8%)

64

(10.4%)

연극/공연
6

(6.1%)

 6

(5.1%)

 4

(2.7%)

 0

(0.0%)

7

(7.2%)

1

(0.9%)

24

(3.9%)

화
2

(2.0%)

 6

(5.1%)

 2

(1.4%)

 0

(0.0%)

7

(7.2%)

4

(3.7%)

21

(3.4%)

미술/ 시
4

(4.0.%)

 1

(0.8%)

 2

(1.4%)

 0

(0.0%)

3

(3.1%)

2

(1.8%)

12

(2.0%)

문학
0

(0.0%)

 7

(5.9%)

 5

(3.4%)

 5

(11.4%)

7

(7.2%)

4

(3.7%)

28

(4.6%)

K-팝  한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5

(13.8%)

15

(2.4%)

여행/
0

(0.0%)

 0

(0.0%)

 7

(4.8%)

 4

(9.1%)

18

(18.6.%)

23

(21.1%)

52

(8.5%)

종교
0

(0.0%)

 0

(0.0%)

 4

(2.7%)

 5

(11.4%)

2

(2.1%)

1

(0.9%)

12

(2.0%)

스포츠
69

(69.7%)

71

(60.2%)

100

(68.5.%)

12

(27.3%)

22

(22.7%)

46

(42.2%)

320

(52.2%)

사회 이슈
3

(3.0%)

 6

(5.1%)

 8

(5.5%)

 8

(18.2%)

9

(9.3%)

4

(3.7%)

38

(6.2%)

기타
3

(3.0%)

2

(1.7%)

 3

(2.1%)

 5

(11.4%)

8

(8.2%)

6

(5.5%)

27

(4.4.%)

총 계 99 118 146 44 97 109 613

<표 11>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사회  문화 분야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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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뉴스 기사는 모든 기간에서 50% 후의 높

은 비 을 지속 으로 차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양국 간 사회  문화 분야 교류는 정치 

계 는 경제 력의 정도에 크게 향을 받

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포츠, 술을 포함한 사회  문화 분야 민간 

교류는 정치․경제 분야 력과 완 히 무 하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와 경제의 상호 연

성과 비교할 때 상 으로 작은 향을 미

친 결과이다.

체코는 통 으로 축구, 야구, 스키를 포함

한 동계 올림픽 종목 등 유럽의 스포츠 강국이

다. 이를 입증하듯 스포츠 련 뉴스 기사가 총

320건으로 사회  문화 분야 뉴스 기사 총613

건  52.2%를 차지하 다. 스포츠와 더불어 체

코는 음악, 공연, 문학 등 술 분야에서 우리에

게 리 알려져 있으며 체코 국민들이 문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표  

체코 음악가인 스메타나와 드보르작, 체코 문학

을 표한다고 할 수 있는 카 카와 쿤데라, 교

육학의 가 코메니우스 등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체코 문화․ 술계의 명인사들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64건, 10.4%), 연극/공

연(24건, 3.9%), 화(21건, 3.4%), 미술/ 시

(12건, 2.0%), 문학(28건, 4.6%) 등 술 련 

분야의 뉴스 기사가 꾸 히 생산되어 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들 세부 분야를 술로 통칭하

여 모두 합치면 총149건으로 320건을 기록한 스

포츠 다음으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 다.

K-팝  한류, 여행/  련 뉴스 기사 건

수의 기간별 변화 추이는 최근의 사회․문화  

트 드를 잘 반 하고 있다고 단된다. K-팝 

 한류의 경우, 15~19년 이 의 기간들에서

는 단 1건의 뉴스 기사도 없었으나 이 기간 동안 

15건이 보도되었다. 1990년  말 화권에서 시

작된 한류는 이제  세계 인 트 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병철, 심희철 2013). 최

근에는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북미 지역과 체코

를 포함한 유럽권으로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

으며, 그 결과가 뉴스 기사 건수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여행/ 은 K-팝  한류와 달리 15~19년 

이 의 기간에서도 뉴스 기사 건수가 기록되었

으나 최근 들어 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체코의 수도 라하는 2005년 SBS에서 방 된 

드라마 ‘ 라하의 연인’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

려진 도시이기도 하다. 1990년 공식 외교 계 

수립, 1992년 라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지정, 2000년  우리 기업의 활발한 체코 진출, 

2013년 한항공의 체코항공 지분 인수  

라하 직항 노선 매일 공동운항, 언론  미디어

를 통한 체코에 한 소개 등의 향으로 우리 

국민의 체코 에 한 심이 최근 크게 증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약42만 명의 우리 

국민이 체코를 방문하 으며, <표 11>에 나타

난 여행/  련 뉴스 기사 건수의 증가 추세

는 이를 잘 반 하고 있다.

4.4 교육

교육은 본질 으로 사회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회  문화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도 있으나(이종각 2005), 반 로 교육도 사회 

 문화는 물론 정치, 경제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을 하나의 독

립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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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교육 분야의 뉴스 기사는 총22건

으로 체 1,200건  1.8%로 사회  문화(613

건, 51.1%), 정치(285건, 23.8%), 경제(280건, 

23.3%)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비 을 차지하

다. 1990년 양국 간 공식 외교 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지속

으로 확 되어 왔으나 교육 분야는 그 지 못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된다. <표 4>의 교육 

분야 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국 간 유학

생 수는 100명 후에서 증감을 거듭해 왔으며 

뚜렷한 증가 는 확  추세가 찰되지 않았다

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실증  통계이다.

<표 12>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력 변

화의 추이를 교육 력, 연구 력, 학술 회 등

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교

육 력 11건(50%), 학술 회 7건(31.8%), 연

구 력 3건(13.6%), 기타 1건(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 교육 력

의 경우, 10~14년 기간 8건, 15~19년 기간 3

건이었으며 그 이 의 기간들에서는 모두 0건

이었다. 부분의 기사는 국내 학과 체코 

학 간의 교환학생 견 등 정 체결에 한 내

용이었다. 이는, 양국 간의 교육 력 확 를 

해서는 학 간 일 일 정 체결 등을 통한 실

질 인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 력, 학술 회 개최 건수

도 매우 조한바 이에 한 지원도 양국 간 교

육 분야 력 강화를 하여 필요하고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단된다.

4.5 분석 결과 요약

‘3.1 연구 목   연구 문제’에서 설정한 4가

지 연구 문제(RQ 1, RQ 2, RQ 3, RQ 4), 즉 

주제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로 

체코에 한 뉴스 기사의 기간별 증가 추이와 

그 내용의 변화를 심으로 에서 논의한 분

석 결과를 아래에 요약하 다. 

첫째, 정치 분야(RQ 1)는 주요 정계 인사 방

문/동정, 정치 안, 정 체결 등 주요 정치 

련 이벤트 등에 따라 기사 건수의 증감을 보

으나, 체 으로는 큰 변화 없이 기간별로 최

 34건(17%)에서 최고 67건(33.5%)의 비교

90 ~ 94 95 ~ 99 00 ~ 04 05 ~ 09 10 ~ 14 15 ~ 19 총 계

교육

교육 력
0

(0.0%)

0

(0.0%)

0

(0.0%)

0

(0.0%)

8

(72.7%)

3

(75.0%)

11

(50.0%)

연구 력
0

(0.0%)

0

(0.0%)

2

(33.3%)

0

(0.0%)

0

(0.0%)

1

(25.0%)

3

(13.6%)

학술 회
1

(100.0%)

0

(0.0%)

4

(66.7%)

0

(0.0%)

2

(18.2%)

0

(0.0%)

7

(31.8%)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9.1%)

0

(0.0%)

1

(4.6%)

총 계 1 0 6 0 11 4 22

<표 12> 기간별 뉴스 기사 주제별 분류: 교육 분야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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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 분포를 보 다. 정치 분야 세부 주제에 

있어서는 주요 정계 인사/동정과 정치 안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기간별로 특이할 

만한 주제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둘째, 경제 분야(RQ 2) 기사 건수(총280건)

는 체 으로 정치 분야(총285건)와 거의 동

일한 비 을 차지하 다. 구체 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동, 상품/제품 소개, 경제 황  동

향, 재계 인사 방문/동정 등 경제 련 이벤트 

 소식에 따라 기사 건수의 증감을 보 다. 기

간별로는 최  14건(7%) 최고 101건(50.5%)

의 분포를 보여서 정치 분야보다는 그 변동의 

폭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기간별 기사 내용의 

세부 주제 변화는 일정한 패턴이 찰되지는 

않았으나 투자  기업 활동이 기사 건수  내

용 변화에 지 한 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정치와 경제 분야 뉴스 기사 건수

는 유기 으로 상호 연동되어 변화되어 왔다고 

단된다. 

셋째, 사회  문화 분야(RQ 3) 기사 건수는 

총613건으로 가장 큰 비 (51.1%)을 차지하

다. 스포츠 련 기사가 320건으로 과반 이상이

었으며 음악, 연극/공연, 화, 미술/ 시  문

학을 아우르는 술 련 기사가 모두 149건

(24.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 의 분포를 보

다. 뚜렷한 변한 추이가 찰되지 않았던 정치, 

경제 분야와는 달리, 세부 주제 내용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추이가 찰되었다. K-팝  

한류라는 주제가 15~19년 기간에 새롭게 등장

했으며, 여행/ 은 기간별 기사 건수가 최근 

에 띄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 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RQ 4) 기사 건수는 

총22건(1.8%)으로 미미한 수 이었다. 학 간

의 일 일 교류를 통한 교육 력이 11건으로 

50%의 비 을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학술

회 련 기사 건수가 7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기간별로 세부 주제 내용의 

변화는 22건이라는 작은 규모의 기사 건수로 인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교육 

력과 련한 내용의 기사가 최근 두개의 기간 

(10~14년 8건, 15~19년 3건) 동안에 집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으로, 모든 분야 공히 뉴스 기사 건수

의 증가와 주제 내용의 변화는 앞의 ‘2장 황 

조사’에서 제시한 분야별 이벤트/사건 등과 

체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제언

서로 다른 두 나라 간의 교류  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 계가 구축되어질 때 

더욱 공고하게 발 해 나아갈 수 있다. 상호 이

해를 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근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1990년 공식 외교

계를 수립한 체코와의 교류․ 력 증진을 

한 실증  방안을 모색하기 한 목 으로 수

행되었다. 이를 해, 1990년 이후 네이버 뉴스

를 통해 보도된 체코에 한 뉴스 기사를 5년 

단 로 기간을 나 어서 주제 분야별(정치, 경

제, 사회  문화, 교육)로 기사 건수의 증감과 

기사 내용의 변화 추이를 각각의 주제 분야 내

에서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지 까

지 논의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시사   교류․ 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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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양국 간 정치 분야 교류․ 력 강화를 

해서는 지속 인 인  교류를 통한 정치 

안 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스 기사 생

산 건수가 상 으로 낮았던 군사  안보 분

야의 력 확  모색이 정치 분야 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분석된다. 이를 실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 인사 방문을 통한 인  

교류와 더불어서 보다 다양한 수단의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 안 련 

회의, 포럼, 행사 련 뉴스 기사 생산 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의 활용을 시사해주

는 반증이다. 이의 한 활용과 강화를 통해

서 정치 분야 력 증진을 기 해 볼 수 있으리

라 단된다.

둘째, 양국 간 경제 분야 교류․ 력 확 를 

해서는 기업의 직  투자  생산․ 업 활

동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확

를 통해 이 분야 력 증진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수차례 언 한 바와 같

이 경제 분야 력은 정치 분야와 분리하여 생

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정치 분야 력

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주제에 

있어서 경제 련 약/ 정 체결, 회의/포럼/

행사 부문의 뉴스 기사 건수가 상 으로 낮

았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기업의 투

자  생산 활동을 진할 수 있는 경제 련 

약/ 정의 체결, 양국 간 경제 황  이슈

에 한 회의, 포럼, 행사 등의 보다 활발한 개

최를 통해서 이 분야 력 확 를 기 할 수 있

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을 심으로 하는 우

리나라의 체코 원 사업 수주를 한 노력이 

하나의 이다.

셋째, 양국 간 사회  문화 분야 교류․ 력 

증진을 해서는 기존 상 으로 교류가 활발

했던 스포츠, 술을 통한 교류의 지속과 더불

어서 새로운 트 드로 등장한 K-팝  한류, 

여행/ 의 극 인 활용이 필요하다. K-팝 

 한류는 우리 문화에 한 체코 국민들의 이

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여행/ 은 체코 

문화에 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호혜 이다. K-팝  한류를 통

해서 연간 10,000명 수 에 머무르고 있는 체코

인들의 한국 여행  에 한 심 증 를 

기 해 볼 수 있다. 한, 종교 련 뉴스 기사 

건수가 총12건(2.0%)으로 가장 낮은 비 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향후 이 분야 교류 확 의 

여지가 크다는 것의 반증이다.

넷째, 교육 분야는 련 기사 건수가 총22건

으로 체 1,200건  1.8%의 매우 낮은 비

을 차지하 다. 이 결과는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 력 강화를 해서는 정규 학  과정 

유학생 확 를 포함한 교육 력, 공동연구와 

같은 연구자들 간의 연구 력, 연구 성과 공유 

 인  교류를 한 학술 회 등 총체 인 교

육 련 활동의 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학 간의 일 일 정체결과 련한 교육 

력 기사 건수가 체 22건  11건으로 50%

의 비 을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즉, 우리 학과 체코 학 간의 교육  

연구 력 강화를 한 보다 활발한 약 체결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정규 

학  과정, 어학연수, 장․단기 연수  훈련, 

교환학생 등 보다 다양한 교육 로그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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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개발하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유학생 

수 확 를 기 할 수 있겠다. 한, 양국 청소년

들을 상으로 하는 단기 캠 , k-팝 체험 등의 

활동 활성화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육 력 확 를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이와 함께, 

양국 연구자들 간의 공동 연구 로젝트 지원, 

산․학 력 연구 활동, 연구 성과 공유  확

산을 한 워크 , 포럼, 학술 회 개최를 확

함으로써 재 상 으로 미진한 교육 분야 

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 할 수 있

다. 이러한 력 활동의 장려와 동기 부여를 

해서는 장학  지원, R&D 투자 등 재정  지

원이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의 총체 이고 균형 잡

힌 교류와 력이 이루어질 때 상호간의 이해

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고한 력 계 구축

이 비로소 가능해 진다. 정치는 상호 간의 유

감을 강화하여 다른 분야의 력을 지원하고, 

경제는 무역량 증 를 통해 상호 간 물  교류 

 인 교류를 진하게 된다. 한, 사회  문

화는 서로의 통, 습  가치 에 한 이해

를 진하여 상호 친 감  신뢰를 높이고, 교

육은 배움을 통해 다른 사회  문화에 한 이

해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 이 듯,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균형 잡힌 력을 

통한 계 발 은 궁극 으로 양국 간의 교류

를 반 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체코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 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네이버 뉴스 기사 분석

을 통해, 양국 간 교류․ 력 강화를 한 시사

  실증 인 방안을 도출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도서 의 경우(특히, 공공도서 ) 그 기능에 

비추어서 사회․문화  기 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교육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 연

구의 뉴스 기사 분석에서 도서 과 직 으로 

련된 기사는 없었으나 문학 부문에서 국립어

린이청소년도서 을 통한 체코 어린이 작가  

동화책 소개에 한 기사는 2건 이 있었다. 이

는 매우 미미한 수 으로 국립 앙도서 을 포

함한 지역 공공도서 , 나아가 국회도서 , 

학도서 , 문도서 , 학교도서  등 사회․

문화  기 으로서 도서 이 양국 간의 력 

확 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반증이

기도 하다. 이는, 사회․문화  기 으로서 도

서 이 지니고 있는 사회  책무이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분석 상 뉴스 기사의 

양  제한, 선행 연구 부재를 들 수 있다. 1990

년부터 2019년 3월말 까지라는 비교  긴 기간

(약30년) 동안의 뉴스 기사(총187,074)를 상

으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수작업 분

석을 수행하 기에 기간별로 200건의 뉴스 기

사로 제한하여 총1,200건을 분석하 다. 련이 

없거나 은 기사, 복된 기사, 내용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기사는 제외하고 분석하 기에 기

간별로 처음 40페이지(페이지당 10건) 후의 

검색 결과를 분석하 다. 합성 순서로 검색 

결과를 배열하는 검색엔진의 특성상 뒤로 갈수

록 복된( 는 유사한) 기사, 체코와 무 한

( 는 련이 매우 은) 기사의 출  빈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기간별로 200건 보다 더 많은 

수의 기사 는 체 기사를 상으로 분석한다

면 이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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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리라 단된다.

두 번째 제한 으로는 포털 뉴스 기사의 키워

드 분석을 통한 도서 과 같은 특정 분야의 미

디어 커버리지를 분석한 연구(Her 1997; Kim 

2011; Kim 2015; Cho 2018)는 게나마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국가 

간의 계 분석과 직  련이 있는 선행연구

는 찾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체코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황을 비

교  자세히 조사하여 ‘2. 황 조사’에서 기술

하 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 한 몇 가지 제안

을 하면서 이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 포털 뉴스에 나타난 체코 

련 기사를 상으로 분석하 다. 이와 반

로, 체코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한국 련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체코인들의 한국에 한 인식

과 그 변화 추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인도, 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가 체코와 

마찬가지로 략  동반자 계를 맺고 있는 

유사한 국가들에 한 뉴스 기사 분석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의 교차 비

교․분석은 국가 간 교류 확 를 한 략  

근으로서 매우 유용하리라 단된다. 마지막

으로, 언론 보도를 통한 뉴스 기사 분석과 더불

어 최근 트 드인 페이스북, 트 터 등 SNS에

서 이루어지는 댓 , 해시태그 등 키워드 분석

을 통한 양국 국민의 상 국에 한 인식 연구 

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하며 유용한 연구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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